
산업재해 경제손실 8조7227억원
200 1년 노동백서 , 산업재해자 8만 1434명으로 18.1% 증가

2001년 산업재해자수가 2000년에 비해 18.06% 급증해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추정액도 8조7227억원으로

19.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펴낸 <2001 노동백서>에 따르면, 2001년 산업재해자는 8만1434명이 발생해 2000년 6만8976명에

비해 18.06% 늘었으며 이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산재보상금 지급액 1조7445억원, 간접손실액 6조9781억원 등

모두 8조7227억원으로 전년대비 19.8% 증가했다.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01년 2748명으로 2000년에 비해 220명(8.7%)이 늘었고, 전체 노동자수 대비 재

해율은 0.77%로 2000년의 0.73%보다 높아졌다. 특히, 업무상 질병자 가운데 근골격계 환자수는 1598명으로

2000년의 589명에 비해 58.4%나 늘었다.

또 진폐환자가 957명으로 전년대비 120% 늘어난 것을 비롯해 난청, 중금속중독 등 전통적 직업병 환자도

1538명으로 72.4%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노동부는 산재환자 급증이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영세사업장

산재현황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산재가 크게 늘어난 것은 몇년 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이 대폭 줄고 노

동강도가 강화된 데 따른 예고된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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